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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닐린, 염색근로자 백혈병 원인 인정
서울행정법원, 사망근로자 유족 보상금 승소 판결 … 발암률 증가추세

법원이 염료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

고 판결했다. 

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(한기택 부장판사)가 7월23일는 염료공장에서 오랜 기간 아닐린(Aniline)이 함유된 용

제염료를 다루다 백혈병으로 숨진 심모(당시 56세)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

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.

국내법원이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백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닐린을 백혈병의 원인으로 보

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.

재판부는 “국제암연구기구(IARC)는 아닐린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반면, 

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아닐린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

고 아닐린 염색작업자들에게서도 발암률이 증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재판부는 “오랜 기간 아닐린 함유 물질로 작업을 한 심씨에게 화학물질 노출 외에 다른 발암원인

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업무 중 사용한 아닐린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급성 백혈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

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염료공장에서 23년간 유기용제를 다룬 심씨는 2001년 9월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으로 

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 뒤 숨졌으며,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취급한 물질을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

보상금을 주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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